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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의 시기는 새로운 발달과업을 달성해야 할 전

환기이지만 대학이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혼란

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기 쉽고, 대학생활 적응이나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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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erceived Stress and Anxiety,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of junior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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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

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의 간호대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

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3.33±5.28점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는 학과 친구의 수(F=4.114, p=.007)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지각된 스트레스(r=.404, p<.001), 불안(r=.480, p<.001), 우울(r=.580, p<.001)과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불안(β=.158, p=.040), 우울(β=.463, p<.001), 학과 친구

의 수(β=.109, p=.044)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6.8%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조

절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생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ceived stress, anxiety, depression of 
suicide ideation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24 nursing students in B city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2.0. The degree of 
suicide ideation in nursing students was 3.33±5.28.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icide ideation with 
number of friend(F=4.114, p=.007).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uicide ideation and perceived 
stress(r=.404, p<.001), anxiety(r=.480, p<.001), depression(r=.580, p<.001). The factors affecting suicide ideation 
of the study subjects were anxiety(β=.158, p=.040), depression(β=.463, p<.001), number of friend(β=.109, 
p=.044),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36.8%. Through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ment  
various education and program that can control the suicide ideation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Perceived Stress, Anxiety, Depression, Suicide Id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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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어려움, 진로문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청소년이나 성인과는 다른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1]. 대학생 중 간호대학생은 엄격한 교과과정,

과중한 학습량, 엄중한 행동규범,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실습수행, 간호사 국가시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의

노출로 인해 다른 전공 대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2]. 또한 대학에 입학한 신입

생부터 임상실습 전 학년에 해당되는 간호학과 1∼2학

년 저학년 시기는 대학과 학과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맞춤형 지지와 관

심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다[3]. 이 시기에 위기

와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면 우울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거

나 시도할 수 있다[4]. 대학생의 자살로 인한 죽음을 예

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의 예방부터 이루어져야 한

다. 자살생각은 논리적으로 자살시도나 자살행위에 앞

선 것으로 자살을 예측하고 자살의도를 반영하는 중요

한 변인이다[5]. 자살은 예방이 가능한 건강문제로 자살

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살생각

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6].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간호대학생은 다른 전공을 가진 대학생들에

비하여 우울과 자살생각 정도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7, 8]. 간호

대학생 저학년은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로 학업문

제 및 장래와 진로문제와 다양한 대인관계로 스트레스

의 조절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부적응적 대처방식으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냈

다[9, 10].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1∼2학년 저학년 시기

부터 지각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여 우울이

나 자살생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우울이다[11]. 대학생에서 우울함이 있으면

자살시도의 위험은 정상인보다 5배 정도가 높았으며,

자살생각이 지속될 경우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는

34.8%로 나타나 우울이 자살생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14]. 자살의 위험성은 특성상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자살에 대한언급을꺼리지만 우울은 쉽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호소할 수 있어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락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15] 근거로 간호

대학생의 우울을 조절하여 자살생각을 줄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자살생각의 다른 영향요인으로 불안을 고려할 수 있

는데, 스트레스 적응기전으로 오는 불안은 위험한 상황

이나 위협을 인지했을 때 나타나는 정서반응으로 의욕

과 성취동기를 감소시키며, 불안이 심할수록 적응에 방

해요소로 작용하여 개인의 인격형성과 발달뿐만 아니

라 인간관계의 장애요인으로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준

다[16]. 또한 대학생은 불안정한 시기로 외부의 자극과

변화에 민감하여 그 반응이 성인보다 거칠고 충동적으

로 나타나며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학생 시

기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 자살생각을 하게 될 위험이

높다[7]. 간호대학생은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17], 이는 자살생각을 일으킬 수

도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불안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지만[18,

19], 간호대학생의 불안과 자살생각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여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불안과 자살

생각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 저학년의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을 조절하

여 자살생각을 낮추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

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자살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

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하고,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

트레스, 불안,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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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에 소재한 2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

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

었다. 연구에 참여한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구의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

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지를 작

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5개로 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 대상자 수는 194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20년 9월

1일에서 9월 20일까지 진행하였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40부를 배부하여 233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

한 9부를 제외한 22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지각된 스트레스

Cohen 등[20]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Park

과 Seo[2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

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긍정

적 지각 5문항, 부정적 지각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없었다(0점)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

(4점)까지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과 Seo[21]의 연구에서 부정적 지

각 Cronbach’s α는 .77, 긍정적 지각 Cronbach’s α는

.74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는 .93, 부정

적 지각 Cronbach’s α는 .90, 긍정적 지각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2) 불안

불안척도는 Spielberger 등[22]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Hahn

등[23]이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상태-

특성 두 요인으로 각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도구에서는 성격적인 경향의 불안을 측정

하기 위해 특성 불안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

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의미한다. Hahn 등{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3) 우울

우울척도는 미국 국립정신보건 연구원(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에서 개발된 총 20개의 문항[24]의 단축형[25]을 Shin

[2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0
개 문항으로 ‘아니다’ 0점, ‘그렇다’ 1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9이었고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4)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Beck 등[27]이 개발한 자살생각 척도

(Scale for Suicide Ideation : SSD)를 Shin 등[28]이 수

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Likert 척도(0∼2점)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Shin 등[2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7이었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지각된 스

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생각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

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

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생각과의 상관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여학생’이 190명(84.8%),

남학생이 34명(15.2%)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22세’

가 106명(47.3%)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1학년’ 136

명(60.7%), ‘2학년’ 88명(39.3%)으로 나타났고, 학과 친

구의 수는 ‘3-4명’이 76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1-2

명’이 74명(33.0%), ‘5명 이상’ 55명(24.6%), ‘없음’ 19명

(8.5%)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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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22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Male

190
34

84.8
15.2

Age
(year)

<20
20-22
≥23

82
106
36

36.6
47.3
16.1

Grade
1st
2nd

136
88

60.7
39.3

Number of friend

No
1-2
3-4
≥5

19
74
76
55

8.5
33.0
33.9
24.6

2.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생각

의 정도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평균은 1.66±0.79점, 불안

평균 2.32±0.42점, 우울 2.09±2.60점, 자살생각 3.33±5.28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대상자의지각된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생각의정도
Table 2. Degree of perceived stress, anxiety, depression,
suicide ideation(N=224)

Variable M±SD Min Max

Perceived stress 1.66±0.79 0 4.00

Anxiety 2.32±0.42 1.25 3.55

Depression 2.09±2.60 0 10

Suicide ideation 3.33±5.28 0 2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학과 친구의 수(F=4.114, p=.007)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에서 학과 친구의 수는 ‘5명

이상’이 ‘없음’ 보다 높았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suicide ide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224)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icide ideation

M±SD
t/F(p)
scheff's

Gender
Female
Male

3.57±5.42
1.97±4.17

1.956
(.056)

Age
(year)

<20
20-22
≥23

2.82±4.89
3.69±5.67
3.42±4.94

0.635
(.531)

Grade
1st
2nd

3.33±5.28
3.32±5.30

0.018
(.986)

Number of
friend

Noa

1-2b

3-4c

≥5d

6.68±7.55
3.58±5.31
3.26±5.04
1.91±4.06

4.114
(.007)
a>d

4. 대상자의 지각된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생각과의

관계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생각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 자살생각은 지각된 스트레스(r=.404,

p<.001), 불안(r=480, p<.001), 우울(r=.580,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우울은 지각된 스트레스(r=.596,

p<.001), 불안(r=.659, p<.001)과 정적상관관계, 지각된

스트레스와 불안(r=.628, p<.001)은 정적상관관계를 나

타냈다(Table 4).

5.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과 친구의 수를 더미변수(없음, 1-2명=0, 3-4명, 5명

이상=1)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

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

을 때 공차한계는 .493-.99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

창인자(VIF)는 1.010-2.029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

Watson의 통계랑이 1.904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

관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자살생각

의회귀모형은유의한것으로나타났고(F=33.048, p<.001),

수정된 결정계수(R2)은 .368로 자살생각을 36.8% 설명

하였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불

안(β=.158, p=.040), 우울(β=.463, p<.001), 학과 친구의

수(β=.109, p=.044)로 나타났다(Table 5).

Ⅳ. 논 의

본 연구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

트레스, 불안,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자살생각은 3.33±5.2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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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29]의 연구결과 24.0점 Noh

[30] 연구결과 6.10점 보다 낮았다. 이는 저학년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자의 차이에 따른 결과

로 생각된다. 실습이나 전공교과목이 많은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자살생각은 비교할 때 낮게 나타났

으나 저학년 간호대학생 시기에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

하고 우울이나 자살생각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

도교수 및 상담센터의 정서적 지지, 우울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한 중재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고학년이 되어 실습이나 전공교

과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이로 인한 우울이

나 자살생각이 심각해질 수 있어 간호학과 저학년 시기

에 교과외 프로그램으로 사전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

램의 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에서 ‘학과 친구

의 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대인관계와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낸 결과[31]와 유사하고, 연령, 경제적 상태, 전공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32]와는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지지가높을수록자살생각은낮아져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의 관련 변수임을 나타낸 결과[32]를

통해 간호학과에서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및 선후배 관계, 멘토멘티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

양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필요하

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

이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1]와 유사하고, 자살생각이 스트레스와 우울과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29]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불안이 높은 군이 자살사고가 높게 나타난 결과[19]와

본 연구결과는 스트레스는 우울이나 자살생각과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불안과 우울도 자살생각과 상관관계

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저학년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

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하고, 간호학과에 적응하

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 요소를 확인하여 우울과 자

살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자살생각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불안, 우울,

학과친구의수로나타났다. 이는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한

표 5.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Affected factors of suicide ideation(N=224)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3.183 1.865 -1.707 .089

Perceived stress .219 .465 .034 .470 .639

Anxiety 1.935 .936 .158 2.068 .040

Depression .919 .146 .463 6.301 <.001

Number of friend† -1.271 .629 -.109 -2.021 .044

Adjuste R²=.368 F=33.048 p<.001

†Dummy variable

표 4.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생각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stress, anxiety, depression, suicide ideation(N=224)

Characteristics
Perceived stress Anxiety Depression Suicide ideation

r(p)

Perceived stress 1

Anxiety .628(<.001) 1

Depression .596(<.001) .659(<.001) 1

Suicide ideation .404(<.001) .480(<.001) .580(<.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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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우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 연구결과[9,

30, 33]와 유사하고, 친구관계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

친 연구결과[34], 일반인을 대상을 한 연구에서 불안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 결과[34]와 유사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안 및 불안증상은 자살사고를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지만[19]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불안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

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우울과 불안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을[19] 고려할 필요가 있어 불안과 우울 각 변수의 자

살생각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우울은 본 연구결과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우울이 자살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결과[30, 33]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울에 대한 중재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자살

생각, 우울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인지행동집단상담 프로그램[35], 통합적 문학치

료 프로그램[36]에서 우울, 자살생각, 스트레스에 긍정

적 효과를 보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학기별, 학년별 우울, 자살생각, 스트레스 정도를 확

인하고,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우

울 및 자살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학과 친구의 수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확인되어 친구관계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 연구

결과[33], 친구의 지지가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

[37]를 나타낸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친구지지는 우울

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

다는 연구결과[38]는 학과 내에서 동아리 활동, 멘토멘

티활동 등을 통한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을 나타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친구관계

를 포함한 대인관계에 대한 변수를 적용한 반복연구를

통해자살생각에대한영향을확인하는것이필요하고, 대

인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도 필요하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연구결과[30, 31]

[33]와 유사하고, 간호대학생의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영

향을 미친다고 연구결과[9],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8]와 상이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

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반복연구

가 필요하고,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과 우울의 위험

요인임을 확인한 연구결과[4]를 통해 지각된 스트레스

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매개효

과를 확인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을 낮

추고 조절하기 위해 불안, 우울 등을 중재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

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불안, 우울, 학과 친구의 수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의 자살생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불안, 우울을 조절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으로 연구에 의의가 있으나

일부 간호대학생으로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

에게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

복연구와 자살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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